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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도로와 예수님 유적지

18-10-22

갈릴리 바다 주변에 8복산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을 가르친 곳을 말합니다. 여덟 가지 복이란 1)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2)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3)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5)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6)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7)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8)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복을 가르치신 산상 수훈 장소는 길릴리 해변에 완만한 경사를 이룬 언덕입니다. 언덕을 가득 메운 군중에게 오늘 날의 확성기도 없이 설교를 하신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곳을 8복산이라고 부르는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크리스챤 순례자들은 여러 그룹으로 무리를 지어 찬송가를 부르며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팔복산에서 새삼스러히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 일행은 5병2어 교회를 벙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 명을 먹이신 기적지로 추정되는 지점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세계 전역에서 몰려온 순례자들로 발 딛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강단 앞의 바닥에는 5병 2어의 모자익이 있어서 좋은 사진  목표가 되었습니다. 베도로의 집터라고 추정되는 곳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후에 배도로를 여러차레 찾아오셔서 대회를 나눴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도로 일행이 하루종일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깨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 쪽으로 던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 대로 던진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접혔고 그것을 요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도로의 집에서 잡수셨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5병2어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니다. 그 때 예수께서 베도로에게 명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세번 말씀 하신 곳도 이곳이으로 추정된다합니다.


베도로는 자기의 집이 있는 근방의 가버나움 일대에서 열열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바 예수를 세번이나 부인하는 과오를 범했지만  그후 새롭게 개심한 베도로는 여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급기야 그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할 때 자기는 감히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세로 죽을 수 없다고 하며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다라는 요구를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르단으로 답사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끝 
